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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

제목 : Applied Materials(AMAT)社의 이번 R&D센터 신설을 위한
공식적인 투자 신고는, 지난 7월 체결된 MOU 수준의 투자
의향을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확정한 것임
(9.25일자 뉴시스 「민주 “尹 캐나다 순방성과 부풀려…AMAT, 6월 이미
협약」 기사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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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 내용

□ AMAT는 지난 6월 통상교섭본부장,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미 투자

협약을 체결하는 등 순방 성과가 부풀려졌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AMAT社의 R&D센터 신설에 대한 투자신고서 제출은, 지난 7월
MOU 체결 이후 지연되던 투자협의가 이번 대통령 미국순방을
계기로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임

ㅇ 이번 투자신고서 제출은 AMAT측에서 투자계획을 확정하고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그 내용을 공식적으로

신고한 것임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 : 외국인은 제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ㅇ 지난 글로벌 투자 서밋('22.7.6.) 행사에서 맺은 산업부-경기도-AMAT社
3자간 양해각서(MOU)는 투자계획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AMAT社의 잠재적 투자계획에 대해 협력하기로 한 것임

ㅇ MOU 체결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AMAT社 및 경기도와 입지,

투자 인센티브 등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투자계획
확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이번 대통령 미국순방을 계기로
AMAT社가 전격적으로 투자를 확정하여 신고서를 제출하게 된 것임

□ 투자신고는외국인이외국인투자유치과정에서외국인투자가가투자형태
‧목적‧금액 등을 확정해서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적이며 공식적
이며 확정적인 절차이며, 양해각서 (MOU) 체결은 법적 의무가 없는
비공식적 절차로서 최종적으로 투자신고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

※ 문의 : 투자유치과 남명우 과장(044-203-4080) / 전종형 사무관(4089)


